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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


17-07-03a
아린이들의 안전에 관한한 미국의 사회는 그 보호망이 매우 철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약육권을 판사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 양육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가 제일 잦은 소위 납치사건입니다. 미국에서는 남녀노소 나 성별에 관계 없이 본인의 동의 없이 신병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어린이를 데려가면 다 납치로 취급을 합니다. 가장 정확한 납치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 해동안에 가족에 의한 납치는 200,000건이 넘습니다. 가족에 의하여 납치된 어린이는 99%가 결국 귀가를 했고 살해된 어린이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족 아닌 사람들에의하여 남치되는 경우입니다. 가족 아닌 사람에 의하여 닙치된 어린이는 한 해에 약 60,000명이었습니다. 납치된 어린이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다 가족아 아닌 사람들에 의한 남치이었습니다.

가족아닌 사람들에 의한 납치는 피납자의 나이가 15-17세가 59%, 12-14세까지가 22%, 6-11세까지가 12%, 그리고 5세 이하가 7%로 나타났습니다. 피납자의 성별을 보면 여자가 65%이고 남자가 35%입니다.


제가 어린 외손자들을 하루 돌본적이 있습니다. 프리스클에 다니는 아이가 한명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가 한명인데 그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그 아이들을 픽업했습니다.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아이를 학교 앞에서 내려 놓아도 안되고 아이 혼자서 걸어 교실으 들어가는 것도 하락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앞에 나올 때까지는 아이를 차에서 내려 놓고나 혼자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교실 앞에 나오면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선생님에게 직접 인도를 해야 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이를 픽업할 때에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줄로 세워서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오면 부모나 보호자가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를 직접 인도 받습니다. 아이들도 제법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자기 부모의 차가 접근한다고 해서 달려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인도하는 줄에 서서 부모가 자기를 직접인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관행인 것 같았지만 부모와 학교당국이 취하는 안전수칙이 저에게는 감명을 주었습니다.


어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추천한 수칙을 찾아 보았습니다. 첫째 어린이가 놀수 있는  지역의 한계를 정해 놓으라고 합니다. 즉 부모나 이웃이 볼 수있는 지역에서만 몰고 그 지역을 부모의 허락 없이 벗어나가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두째: 어린이가 절대로 집 밖에서 혼자 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것입니다. 둘 이상의 친구들과 노는 어린이가 납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어린아이에게 자기의 이름과 성을 똑똑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일찌기 부모님의 이름과 집주소 및 집전화번호를 익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알지못하는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음큼한 범죄자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징난깜을 주기도 하고 공원에 놀러가자고 자동차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훈련은 부모의 하락없이 남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훈련을 단단히 시키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몸을 뒤젹거리거나 음밀한 곳을 만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평소에 교훈을 하라고 합니다. 여자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닐 나이에는 여럿이서 친구집에 가서 밤새 떠들어 대며 함께 자는 소위 슬럼버 파티에 가게 해달라고 조르기가 일상입니다. 이 슬럼버 파티에 어린 여자 아이들을 보내는 일도 부모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새 처럼 빨리 성숙하는 어린이들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동성 사이든 이성사이든 신체의 접촉이 빈번할 가능성이 있는 횔동이나 파티에는 어린이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부모라고 하겠습니다. 귀중한 우리 어린이들을 기르면서 그들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디에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항상 주목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모의 임무는 없을 것입니다.  끝 

